
자동차부품, 일본기업 발판삼아…
일본 자동차 제조기업 해외투자 확대 … 현지 납품해 공급 다각화

국내 자동차 부품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위해 일본 자동차기업을 발판 삼아야 한다는 주문이 제기됐다.

코트라(KOTRA)는 8월4일 공개한 <한국-일본 제3국 상생협력 진출전략 -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보고서

에서 아세안(ASEAN), 아프리카 등 일본 자동차 제조기업의 설비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지역에서 납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본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해 현지 납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국내 자동차부품 생산기업들이 한일 제3국 상생협력 진출 모델을 활용하면 시장다변화를 통해 지

역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장기적으로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부품기업들이 국내 완성차 제조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자동차기업들의 영업실적 부진에 따른 충

격을 고스란히 받게 될 위험이 있어 공급선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 투자청에 따르면, 일본기업들은 2015년에 3억달러 상당의 인도네시아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Suzuki가 5월부터 현지공장을 추가 가동하고 있으며, 도요타(Toyota)는 2014년부터 현지에 엔진 공장을 건설

하고 있다.

일본기업들은 해외 생산거점의 신규 수요와 현지 저가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원가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협력기업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현지에 진출한 국내기업들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여 양국 자동차 관련기업들

의 협력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상훈 코트라 아시아 대양주 팀장은 “국내산 자동차부품에 대한 일본기업들의 평가가 높아지는 추세”라며

“납품기업 선정 권한이 일본 본사에 있는 만큼 본사와의 네트워킹을 강화함으로써 상생협력을 통한 해외진출

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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